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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2025년 6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보겠다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수업은 들었는데 아뿔싸! 자격증을 따려

면 40분간 실제처럼 환자를 처치하는 시나리오형 시험을 봐야 한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일정 변화로 인해 함께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과 질문에 답해줄 강사들도 캐나다에 남겨둔 채 저는 우

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시험을 포기해야 할까요? 

Concept

캐나다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Responder) 시험은 대략 아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0) 시험 장소에는 가상의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워 있고, 평가관은 매번 바뀌는 환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1) 응시자가 가상의 환자에게 실제로 문진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등 환자 평가를 시행한다.

2) 시행한 평가에 따라  평가관이 결과를 알려주면, 응시자는 무슨 처치를 할지 판단한다. 

3) 결정한 처치를 가상의 환자에게 시행한다. 

4) 1~3을 무한 반복.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매 시험마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수행할 처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과 서로 평가관 역할을 해주며 연습했지만,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면 기계 친구

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Cook, and add some sauces(or sources, whatever)

먼저 저의 가장 친한 기계 친구, Google의 Gemini를 활용합니다. Gemini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일

종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Gem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저만의 평가관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한 프롬프트는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Gem을 만들어 두면 매번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시험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의 작은 평가관님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예시 파일들과, 자격증 시험 

기관에서 공개한 평가 기준표도 업로드해 줍니다. 

How does it taste? 

이제 되나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자 아래처럼 환자의 손상 기전과 상태를 시나리오 형

태로 알려줍니다.



기도의 상태와 호흡을 확인한다고 입력하자 확인 결과를 알려주고 무엇을 할지 묻습니다. 

입에 뭔가 액체가 고여서 기도를 막고 있는듯합니다. 석션을 해보겠습니다.



야호! 기도가 확보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끝내면 위와 같이 최종 점수를 알려줍니다. 다행히 합격입니다. 



나노 바나나 기능을 이용해 상처 부위의 이미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며 어떻게 처치할지 연습하거나(상처 사진

은 가렸습니다), 음성 기능을 활용해 대화하며 연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Limitations exist, but to be continued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저는 결국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존에 짜여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연습은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보다는 술기의 반복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LLM을 활용하면 발생 가능한 응급환자의 상황을 무한대에 가깝게 생성할 수 있어 매번 새로운 상

황에서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방식에 비해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평가자 등의 자원이 필요

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간편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먼저 LLM이 생성해 주는 시나리오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문

가가 이론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나리오와는 현실성이나 교육 효과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Gemini를 활용해 시나리오를 구동하다 보면 환자 상태의 변화 등이 비현실적인 경

우가 종종 생깁니다. 또 응시자가 실제로 처치를 시행하는 모습, 즉 술기 능력은 아직 LLM 기반 모델로 평가

하거나 연습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의 임상 데이터와 전문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시중에 판매 중인 고충

실도 시뮬레이션 마네킹을 구동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한다면 응급구조는 물론 간호, 의학 시뮬레이션 분

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듯합니다.


